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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년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 자활정책포럼’성황리 마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8월 24일, 전남여성가족

재단에서 광주․전라권역(광주, 전남, 전북)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협회와 함께 '2023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 자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23.4.개최), 대전(`23.6. 개최), 부산(‘23.7. 개최) 이어 네 

번째로 진행한 지역자활정책포럼으로써 전라권 자활센터 종사자, 지자체 

자활담당자 및 자활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자

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정원 교수는, 농촌지

역 자활사업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활 중심에서 정서적․사

회적 자활로 정책목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사례발표에

서는 전라권역 도농복합형,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공공연계사업 운영

사례와 이에 따른 농어촌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례발표 : 김진왕 전북완주지역자활센터장, 위수미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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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종합토론에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주재 교수를 좌

장으로 ▲농어촌지역 자활사업 성과 및 목표의 재정립 ▲농어촌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사업 연계 방안 ▲지역문제 해결

을 위한 농어촌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 토론 :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경진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위

원장, 박기문 광주광역자활센터장)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이번 포럼의 내용이 농어촌 지역 자활사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좋은 시사점을 주었다”며 “앞

으로도 개발원은 자활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잠재

력을 반영한 자활일자리 사업 발굴과 지원, 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